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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뉴스가 2008년 5월 22일자로 보도한 내용은 믿기 어려운 현대판 부활이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어 (West Virginia)에 사는 발 토마스 (Val Thomas)라는 여성이 두번의 심한 심장마비를 연속 앓고 죽음과 삶  사이를 헤매는 지경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송한 이 환자는 이미 뇌사상태이었고 맥박도 정지 되어 있었습니다. 17 시간 동안 뇌로부터는 아무런 파상이 감지되지 않았고 새벽 1:30분에 심장의 박동도 멎었습니다. 인공 호흡기는 장착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굳기 시작했고 손가락도 굽으러 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그녀의 아들인 짐 토마스 (Jim Thomas)는 토마스 부인이 사망했음에 동의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보면서 “긋바이”를 고했고 의사는 그녀의 몸에 부착되었던 모든 튜브를 제거했습니다. 오직 장기 기증을 위하여 환풍장치만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튜부를 제거 한지 10분 후에 사망했던 토마스 부인이 간호원에게 말을 하기 사작했습니다.  간호원이 “토마스 부인,  저희들은 부인께서 돌아가신 줄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하자 토마스 부인은 “괜찮아요”고 뚜렷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부인과 그녀의 가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녀를 이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마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되살리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목적이 뭐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병원의 전문 의사들이 그녀의 신체와 뇌 기능을 검사해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손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판 부활이라고 의사들도 놀랐다는 뉴스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는 상태에서 되 살아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더니 위에 말씀드린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이런 현대판 기적을 받아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가져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참석한 모든 장례식은 기독교식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보내는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식 장례식은 애통보다 희망을, 사망보다 부활을,  통곡보다 노래를, 종말보다 환송을, 이별보다 재회를 기약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의 길 가에 있는 한 공동묘지의 선전 빌보드를 좋아합니다. 모녀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 옆에 “삶을 축하하자---Celebrate life”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은 이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영생의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생이 이 세상의 무덤으로 끝난다면 너무도 억울한 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군에서도 동료를 살리기 위하여  폭발 직전의 수류탄에 몸을 던지는 용감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육체적인 사망이 절망을 주지 않고 영광의 희망을  줍니다. 

죽음과 부활과 내세를 생각하면서 저는 윈스튼 쳐칠이 남김 말을 되색여봅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게 맡기고 의지하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긍정적인 절차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채워줍니다. 끝
